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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브랜드 팔도의 라면 제품인 “Dosirak”이 러시아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음. 2012년에는 

러시아에서 140억 원의 매출을 올림 

 

한국 `도시락라면'은 러시아 `국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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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입맛 사로 잡은 한국 컵라면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모스크바 시내 한 대형 

상가 식품 진열대에서 한 러시아 남성이 한국 야쿠르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도시락 ' 컵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2010.6.15>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러시아 국민들이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의 컵라면 

`도시락'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현지에서는 `코야(Koya)'로 부르는 한국야쿠르트의 `도시락'이 러시아에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직후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당시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러시아 보따리상들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다른 라면 제품에 비해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락은 러시아인의 입맛에 맞았고, 용기의 

안전성이 뛰어나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는 러시아인들이 먹기에는 그만이었다. 
 

점차 주문물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1997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업소를 열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 



 
이듬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지만 

한국야쿠르트는 러시아의 위기상황이 시장 선점의 기회라고 판단, 끝까지 러시아 판매망을 유지했다. 
많은 러시아인은 어려울 때 자신들의 곁을 떠나지 않은 도시락을 기억했다. 

 
2000년대 들어 대러시아 수출량이 연간 2억 개에 육박하자 한국야쿠르트는 현지 생산, 판매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3년 모스크바시 인근 라멘스코예시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현지 
공장을 설립했다. 

 

처음 2개 라인으로 출발한 이 공장은 매년 설비를 증설, 지금은 5개의 생산 라인에서 연간 3억 5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면서 연간 1천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공장은 `도시락' 라면 단일 품목만으로 누계 생산 10억 개를 돌파했다. 

 
`도시락'은 베트남 자본을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인지도 1위를 달리면서 러시아의 `국민 

식품'으로 우뚝 섰다. 

 
한국야쿠르트는 컵라면 수요가 계속 늘고 계속적인 신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모스크바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리잔 시에 제2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오는 17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한국야쿠르트 해외사업 부문 최재문 부사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위축에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라면 시장 1위를 넘어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러시아 최고의 종합식품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도시락 외에 2008년에는 러시아 현지 식품 `감자 퓨레'를, 지난해에는 `카샤(귀리로 만든 
죽)'를 출시했으며 한국에서 자장면, 비빔면, 알로에 음료 등 10여 종의 자사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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